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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인의 외로움]

- 올해 6월 초에 발표한 ‘2026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’(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)의 주요 결과를 들여다본다. 
- 일상 속에서 외로움 느끼는 비율(매우+약간 외로움)은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(54%)이었다. 이를 연령과 주관적 
계층 인식별로 살펴보면, ‘20대 청년층’(60%)과 자신의 계층을 낮게 인식한 ‘중하층 이하’ 그룹(57~58%)에서 
외로움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 

한국인, ‘일상에서 외롭다’ 54%!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2026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, 2026.06.(전국 만 19~59세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6.04.07.~04.10.) 
*4점 척도

[그림] 외로움 체감 정도 (연령별, 주관적 계층 인식별, ‘매우+약간 외로움’ 비율*, N=1,000, %)

- 우리나라 일반 국민과 기독교인의 외로움 체감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, 일반 국민의 외로움 체감 수준은 54%, 기
독교인(한국교회 트렌드 2024)은 46%였다. 기독교인의 외로움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는 8%p 낮았으나, 기독교
인 역시 절반 가까이가 일상적 고독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.

기독교인 역시, 절반 가까이(46%) ‘외롭다’!

※일반 국민 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2026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, 2026.06.(전국 만 19~59세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6.04.07.~04.10.) 
※기독교인 출처 : 목회데이터연구소, ‘한국교회 트렌드 2024’, 2023.09.(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2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5.12.~05.31.) 
*4점 척도 
Note)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. 

[그림] 일반 국민 vs 기독교인 외로움 체감도 비교* (일반 국민 N=1,000, 기독교인 N=2,000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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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외로움이 심해지는 상황은 언제일까? 조사 결과, ‘경제적 부담이나 미래 불안이 커질 
때’(36%)를 가장 높게 꼽았다. 이는 현대 사회에서 재정적 결핍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인간을 가장 먼저 고
립감으로 몰아넣는 결정적 요인임을 시사한다.

외로움이 심해지는 순간 1위, ‘경제적 부담과 미래 불안’!

[그림] 외로움이 심해지는 상황 (일반 국민, 중복응답, 상위 7개, N=1,000, %)

경제적 부담이나 미래 불안이 커질 때

아플 때나 몸이 힘들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

친했던 사람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

주변 사람들은 모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때

연락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을 때

주말 저녁처럼 약속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 때

대화에 끼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이 들 때 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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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2026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, 2026.06.(전국 만 19~59세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6.04.07.~04.10.)


